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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과 감사의 제사를 드리라

성경말씀 출애굽기 34장 22~24절(구약p.136)

암송구절 출애굽기 34장 22절(구약p.136)

찬    송 찬송가 478(통78)장 참 아름다워라

찬송가 445(통502)장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마 음 열 기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는 매년 유월절, 칠칠절, 장막절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중 맥추적은 ‘칠칠절’ 혹은 ‘맥추의 초실절’이라고도 

부르며, ‘오순절’(행 2:1)이라고도 합니다. 이날은 농작물의 첫 수확을 

감사하는 절기로서, 수확한 밀의 첫 곡식을 하나님께 드렸기에 

맥추절이라 불렀습니다. 파종 때와 수확 직전에 때맞춰 비가 내리지 

않으면 제대로 된 수확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결국 비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결실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말씀 속으로

1.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절기를 지키라 하였고,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줍니까? 

출애굽기 34장 22절

- 22절 칠칠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세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 칠칠절을 지키라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게 합니다.

보충설명

 ‘지키고’의 원어인 ‘티아세 레카’를 직역하면 ‘너희를 위하여 지키고’가 

됩니다. 감사의 절기, 맥추절을 지키는 것이 결국 백성 자신을 위한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이 절기를 지킴으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할 때,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매 

순간을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합니다.



2. ‘칠칠절, 곧 맥추의 초실절’은 무엇을 드린 절기였습니까? 이것을 볼  
때 맥추절이 갖는 감사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34장 22절 

- 22절 칠칠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세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 처음 거둔 밀의 첫 곡식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것은 미래에 
주어질 또 다른 수확에 대한 감사이기도 합니다.

 보충설명

 맥추절은 처음 거둔 열매를 드리는 절기였고, 이 예물은 자신들이 거둔 

열매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임을 인정하는 감사의 고백이었습니다. 

또한 이 첫 열매는 이후로도 계속해서 열매가 맺힐 것에 대한 분명한 

증거가 되었기에 미래의 결실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맥추절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인 동시에, 

미래에 주실 은혜에 미리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3. 하나님께서는 절기를 지켜 감사하는 자에게 어떤 약속을 하고 
계십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출애굽기 34장 24절 

- 24절 내가 이방 나라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고 네 지경을 넓히리니 

네가 매년 세 번씩 여호와 네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네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 전쟁에서 승리하며 경계가 확장될 것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미래의 풍성한 은혜를 약속하십니다.

보충설명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인 남자가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 모여 감사의 

절기를 지킬 것을 명하십니다. 하지만 모두 한곳으로 모이면 이방의 

침입에는 위험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을 따라 

감사의 절기를 지키는 자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나눔

• 당연하게, 사소하게 여기던 것들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감사의 마음을 나눠 봅시다.

기도

•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하며, 미리 감사하는 믿음 되게 하소서.

적용

• 감사의 내용을 기록해 보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시다.

묵상 이야기

 『지선아 사랑해』라는 책으로 유명한 이지선 씨는 22년 전, 교통사고 

중 일어난 화재로 전신의 55%에 3도 화상을 입게 됩니다. 기적적으로 

묵숨을 구했지만, 이전의 아름다운 모습과 평범한 생활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씻을 수 있는 발이 있어서, 손가락을 더 많이 자르지 

않아서, 남은 손가락으로 단추를 채울 수 있어서 감사했고, 결국 그녀는 

하나님의 평안과 은혜를 깊이 누리며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